


갈매기계의	귀족,	죠르쥬	본	걸	(Georges	Bon	Gull)
한국에서는	그냥	조봉걸이라	부른다.
검은머리갈매기,	갈매기	사회에서는	흔치	않은	귀족	가문을	일컫는다.	검은머리갈매기는	흔히	볼	수	있는
갈매기가	아닌	탓에	예로부터	뭇	갈매기로부터	추앙받아왔고	존경받아왔다.
전설에	따르면	이들은	태양신의	사자로	불린다.	항상	태양신을	향해	날아야	하기	때문에	머리는	항상	태양
을	향하여	있어야	했고,	그래서	머리만	새까맣게	됐다는	설이	있다.	물론	돌아오는	길엔	태양신을	등지고	날
아야	했기	때문에	꼬리도	새까맣다.

그리하여	이들은	고대로부터	신의	사자로	불렸다.	중세까지	갈매기	사회의	왕족이나	귀족으로	살았으나	점
차	몰락하여	봉건귀족이	무너지고	근세의	여명이	밝아오면서	그냥	검은머리인	갈매기가	돼버린	것이다.	옛
전설을	기억하는	늙은	갈매기들에게나	좀	인정받을	뿐,	어린	갈매기들에게는	머리가	검다고	세수도	안	하
고	다니냐는	비아냥만	살	뿐이었다.
조봉걸은	몰락하였지만	귀족	갈매기로	자란	탓에	험한	갈매기의	사회로	나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고기	잡는	것도,	뭇	갈매기들과	어울리는	것도,	갈매기로서	잘	나는	것조차	힘들어	했
다.
그에게는	항상	세상을	부딪치며	품게	된	수많은	의문이	있었다.
...	끊이지	않는....



수많은	의문들	....

알을	까고	나온	이들에게	숙명적	의문이	그에게도	들려왔다.	그에겐	좀	더	빨리	좀	더	자주	좀	더	끈질기게
들려온	의문이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나와야	했는가?	왜	그토록	힘겹게	알을	깨고	나와서	모래밭에	던져졌는가?
나는	왜	갈매기로	태어나	갈매기의	날갯짓을	배워야	하는가?
왜	힘겨이	날아야	하고	늘	파도와	싸워	고기를	쟁취해야	하는가?
때론	걷고	싶고	때론	달리고	싶고	때론	수영도	하고	싶다.	하지만	갈매기는	갈매기답게	날아야	한다는	상식
이	때론	걷기를	힘들게	하고	달리기를	불가능하게	하고	수영을	어림없는	행동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날개는	어디를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일까?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기나	한	것일까?
난	어디로	날고	있었던	것인가?	먹기	위해	날았던	것일까?	살기	위해	날았던	것일까?	서	있기	지겨워서	날았
던	것일까?	뭇	갈매기들의	날갯짓에	엉겁결에	난	건	아닌지?	이것이	나의	날개가	맞는지?	나의	날갯짓이	맞
는지?	바람에	떠밀려	날리는	몸짓은	아니었나?
갈매기의	근본에	부딪혀	전혀	답을	내리지	못한	봉걸이는	나는	것조차	망설여지기	일쑤였다.	이런	망설임
이	잦아지자	나는	법까지	잊을까	두려웠다.	날개가	거추장스러워지기까지	하고	깃털은	윤기를	잃어가는	듯
했다.



난	왜	다른	갈매기보다	높이	날지	못하는가?
높이	나는	것만이	갈매기의	이상이어야	하고	꿈이어야	하는가?
그보다	낮은	곳엔	갈매기의	삶이	없단	말인가?



저	넓디넓은	바다엔	내가	잡을	물고기가	있는	걸까?
과연...
다른	갈매기보다	허약하여	멀리	날지도	못하고	낚시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봉걸이는	항상	배가	고팠다.
푸른	물살을	헤쳐	살찐	고기들이	펄쩍	뛰는	바다에서	갈매기들이	늘	그들을	낚아	하루의	끼니를	때우는	것
이	갈매기의	역사라면	봉걸이는	그	역사의	가장자리에서	기껏해야	바다에	떠내려온	미역이나	주워	먹고	살
았다.
그리	멀지도	않고	늘	들려오는	파도소리가	갈매기의	터전임을	쉬이	깨닫게	할	것	같지만	그	터전이란	곳엔
그의	발자국을	남길	만한	공간조차	없어	보였다.	쉼	없이	밀려드는	파도에	그의	자취는	끊임없이	삼켜지는
것만	같았다.
바다란	봉걸이에게	일상이	삼켜지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두려운	공간이었다.
파도의	고함은	늘	봉걸이를	힘들게	했다.	호통치는	듯	닦달하는	듯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는	봉걸이를	조롱
하는	듯도	했다.
뭇	갈매기들이	저	바다에	여유	있게	떠	있는	것이	신기하기까지	했다.
그에게	바다란	늘	의문의	공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봉걸이는	문득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다.

바다만이	세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바다를	향한	시선을	반대로	돌리자	거대한	도시가	보였고	거기엔	새우깡을	들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보
였다.



그가	본	단	하나!
그것이	진리였다!
봉걸이는	사람들이	주는	새우깡을	먹어	보았다.
그것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	보는	환장할	만한,	그야말로	천국의	맛이었다.



그렇다.
봉걸이는	문득	깨달았다.
남들처럼	바다에서	낚시만	한다고	나의	배를	채울	순	없었던	것이다.
다른	갈매기처럼	높이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우깡을	바라볼	수	있는	자신의	높이를	찾는	것이	중
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새우깡을	향하여	한껏	날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마치	그	옛날,	그의	선조들이	태양을	향하여	날았던	것처럼	맘껏	날아가면	되는	것이다.



봉걸이에겐	새우깡이	그만의	먹이였던	것이다.
그랬더랬다.
봉걸이의	가슴은	벅차게	뛰기	시작했다.
바다만이	갈매기의	터전이라는	믿음,	그것이	여태껏	그의	영역을	비좁게	만들어	왔었고,	갈매기는	물고기
만	먹어야	된다는	착각,	그것이	그의	인생을	구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때는	21세기,	그	옛날	그의	선조들이	살던	세상보다	세상은	더	넓어졌고	갈매기의	꿈은	더욱더	끝없이	팽창
하고	있었다.	다른	갈매기들이	해변에서	아옹다옹하고	있을	때	봉걸이는	갈매기의	무한한	세상을	보았던
것이다.	그것은	곧	새우깡을	넘어	갈매기의	먹을거리는	끊임없이	발견될	것이며	갈매기의	터전은	바다	너
머로	무한히	열릴	것이라는	것이다.



봉걸이는	드디어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다.
그가	날아가는	모든	곳이	그의	세상인	듯했다.
그가	날자	모든	갈매기가	그를	따라	날았다.	그의	날갯짓에	세상은	이미	펄럭이고	있었다.
이후	봉걸이는	갈매기들에게	새우깡을	전파하여	갈매기계의	구새주(救새主)로	추앙받고	있다고	전해진다
~~~
그는	오늘도	새로운	새우깡을	찾아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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